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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7. 10.(월) 배포즉시 배포 2023. 7. 10.(월)

에너지 위원회(委), “신규원전 등 
전력공급능력 확충 제언”

- 산업부, 급변하는 전력여건에 대응하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기 착수키로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수 민간위원의 

주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하여, 급변하는 전력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보고한 ‘최근 중장기 전력 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 방향’에 대하여, 

위원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전환부문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 목표 상향(‘23. 4월) 등 정책 환경도 

변화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원믹스(전원혼합)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원들은 “제10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현실화하고, 전원믹스(전원혼합) 상 원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전원혼합)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효율화도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석한 상당수의 위원은 지금까지 수립된 전기본들이 시작연도 말에야 

지연 수립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전기본 수립에 조속히 착수하여 

계획 시작 시점과 수립 시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 8차 전기본은 ’17년, 9차 전기본은 ‘20년, 10차 전기본은 ’22년이 시작연도이나, 

각각 ‘17. 12월, ’20. 12월, ‘23. 1월에 확정·공고

  산업부는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월 말 제11차 

전기본(‘24~’38년) 수립에 착수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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